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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시안컵 연기… 모레노 감독 운명은

로베르토 모레노 감독. 연합뉴스

새로운 사령탑 계약은 다음 집행

부가 결정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

요….

2027 아시아축구연맹(AFC) 아

시안컵 개막일이 중동 정세 불안으

로 애초 내년 1월 5일에서 그해 12

월로 대략 1년 연기됐다. 이에 따라

임시 감독 체제 인 한국 축구 대

표팀의 사령탑 선임 과정도 사실상

오리무중 에 빠지게 됐다.

축구대표팀 관계자는 3일 연합

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아시안컵이

연기돼 지금 집행부에서 로베르트

모레노 임시 감독을 대표팀의 정식

사령탑으로 결정하는 데 부담이 커

졌다 라며 12월 18일 축구협회장

선거를 치르려고 잠정적으로 준비

하는 상황에서 대표팀 사령탑 선임

은 다음 집행부로 넘기는 게 맞는

다고 본다 고 밝혔다.

축구협회는 2026 북중미 월드컵

조별리그 탈락의 부진으로 홍명보

전 감독이 사퇴하면서 스페인 출신

의 모레노 감독을 임시 사령탑으로

영입해 9∼10월 A매치 4경기와 11

월 A매치 2경기를 맡겼다.

계약기간은 11월 27일까지지만

축구협회는 A매치 6경기 결과에

따라 전력강화위원회 평가를 거쳐

애초 내년 1월 개막을 앞둔 2027

아시안컵까지 지휘봉을 맡길 수 있

다는 조건을 달았다.

축구협회는 7월 정몽규 전 회장

이 회장직에서 사임하면서 선장

없는 배 가 됐고, 이용수 부회장의

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바뀌면서 축

구협회는 사령탑 선임 등 중요 정

책을 12월에 예정된 차기 회장 선

거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

이다.

이 때문에 축구협회는 모레노 임

시 감독이 A매치 6경기에서 좋은

결과를 내더라도 곧바로 공식 사령

탑으로 임명하지 않고 아시안컵을

치르도록 계획했다.

하지만 갑작스럽게 중동 정세가

불안해지면서 아시안컵이 내년 12

월로 미뤄지면서 축구협회의 계획

도 헝클어졌다.

11월 A매치 일정으로 모레노 감

독과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선장

없는 축구협회로선 A매치 일정이

당분간 없는 모레노 감독과 계약

갱신에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.

축구협회 관계자는 전강위가 11

월 A매치 2경기까지 포함해 모레

노 임시 감독에 대해 평가하고 이

내용을 이사회에 통보할 예정 이라

며 현재 집행부의 이사회는 차기

사령탑 후보 추천을 사실상 결정하

기 어려운 상황이다. 현재로선 다

음 집행부에 이 과정을 넘기는 게

최선 이라고 전했다.

그는 회장 선거 이후 집행부가

꾸려지면 차기 사령탑 선정 과정도

새로 시작해야 하는데, 대표팀 감

독 자리를 비워놓을 수 없는 만큼

모레노 임시 감독에게 사령탑 지위

를 당분간 인정해주는 방식도 방법

이 될 수 있다 고 덧붙였다. 연합뉴스

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수비수 남희

두(29 신시내티 사이클론스)가 북

미프로아이스하키 마이너리그

(ECHL) 데뷔전을 치렀다.

남희두는 2일(한국시간) 미국 웨

스트버지니아주 휠링 웨스뱅코 아

레나에서 열린 2026-2027 ECHL

정규리그 6차전 휠링 네일러스와

방문 경기에 출전했다.

세 번째 수비 조합으로 빙판을

밟은 그는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

못했으나 소속팀은 연장 접전 끝에

2-1로 승리해 승점 2를 추가했다.

2025-2026 아시아리그 아이스하

키 일정을 마친 뒤 HL 안양과 재

계약하지 않은 그는 10월 신시내티

트레이닝 캠프에 합류해 17일 정식

계약을 맺었다.

남희두는 아시아리그 5시즌 동안

정규리그 155경기에서 13골 63도움

을 올렸으며, 2022년부터 올해까지

5차례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해 24

경기 2골 11도움을 기록했다.

ECHL은 북미프로아이스하키리

그(NHL)의 3부 리그 격에 해당하

는 무대다. 연합뉴스

오타니 쇼헤이 피트 크로암스트롱 요르단 알바레스

오타니 쇼헤이(로스앤젤레스 다저

스)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

(MLB) 내셔널리그(NL) 최우수선

수(MVP) 최종 후보에 올라 통산

다섯 번째 수상을 노린다.

MLB닷컴은 3일(이하 한국시간)

미국야구기자협회(BBWAA) 투표

로 선정하는 MVP와 사이영상 등

주요 개인상 최종 후보를 양대 리

그에서 각각 3명씩 공개했다.

NL MVP 후보는 오타니와 피트

크로암스트롱(시카고 컵스), 브라

이스 투랑(밀워키 브루어스)이다.

오타니는 로스앤젤레스 에인절

스 소속이던 2021년과 2023년 아메

리칸리그(AL) MVP에 올랐고, 다

저스로 이적한 뒤인 2024년과 2025

년에는 연거푸 NLMVP를 받았다.

그러나 올해는 시즌 초반부터 투

타 겸업에 나섰으나 왼쪽 무릎과

오른팔 이두근 부상이 겹치며 기세

가 꺾였다. 7월 4일을 마지막으로

마운드에 서지 못했고, 시즌 후반

엔 타격에서도 고전했다.

오타니는 올해 정규시즌을 타율

0.275(523타수 144안타), 30홈런,

81타점, OPS(출루율+장타율)

0.889로 마쳤다. 투수로는 14경기에

등판해 85⅔이닝 8승 2패, 평균자

책점 1.79를 기록했다.

이에 올해 NL MVP 수상자로는

한 시즌 40홈런-40도루를 달성한

크로암스트롱이 유력하게 거론된

다. 그는 MLB닷컴의 시즌 마지막

MVP 모의 투표에서 38명 전원에

게 NL 1위 표를 받았다.

AL에서는 요르단 알바레스(휴

스턴 애스트로스)의 수상이 유력

하다. 타율 0.316(567타수 179안

타), 42홈런, 106타점으로 활약한

그는 같은 모의 투표에서 1위 표

29장을 받았다.

후니오르 카미네로(탬파베이 레

이스), 보비 위트 주니어(캔자스시

티 로열스)도 AL MVP 최종 후보

에 포함됐다.

사이영상은 NL 제이컵 미저로

우스키(밀워키), AL 캠 슐리틀러

(뉴욕 양키스)가 유력한 수상 후보

로 꼽힌다.

미저로우스키는 16승 5패, 평균자

책점 1.80, 탈삼진 252개를 기록했

다. 슐리틀러는 14승 6패, 평균자책

점 1.95, 탈삼진 239개로 활약했다.

수상자는 12일 사이영상, 13일

MVP 순으로 발표된다. 연합뉴스

이창호 9단. 연합뉴스

한국기원은 3일 성동구 마장로 사

옥에서 세계 프로바둑 최초로 2000

승을 달성한 이창호 9단을 위한 기

념행사를 개최했다.

1986년 8월 만 11세의 나이로 프

로에 입단한 이 9단은 통산 최다인

메이저 세계대회 17회 우승 등 수

많은 최연소 최다 기록을 수립했

다. 특히 지난달 26일 2026 쏘팔코

사놀 레전드리그 11라운드에서 최

명훈 9단에게 207수 만에 흑 불계

승을 거두면서 프로 입단 40년 2개

월 만에 대망의 2000승(1무 830패,

승률 70.67%)을 달성했다.

이날 바둑계의 수많은 축하 메시

지 속에 이창호 9단은 많은 분이

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며

열심히 바둑을 둬 이렇게 뜻깊은

기록까지 만들게 돼 개인적으로도

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

다 고 말했다.

다음은 이창호 9단의 일문일답

중 일부.

▶2000승을 달성한 소감은=열심

히 두다 보니 이렇게 좋은 기록까

지 만들게 돼 개인적으로도 매우

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.

▶앞으로의 목표는=3000승을 하

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,

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 2500

승까지는 욕심을 한번 내봐야 하나

생각을 해 본 것 같다.

▶가장 기억에 남는 대국은=너

무 많기는 하지만 응창기배 결승에

서 창하오 9단과 둔 대국이다.

▶아픈 기억으로 남은 대국도 있

었을 텐데=유창혁 사범이나 이세돌

사범에게도 큰 판에서 진 기억이

있는데 특히 유창혁 사범님은 내가

꼭 이기고 싶다고 생각한 대국에서

오히려 진 게 많았다.

▶신진서 9단이 후계자라고 생각

하나=신진서는 (나를) 한참 넘어선

것 같다. 너무 잘해 주고 있다고 생

각한다.

▶현역 프로기사 생활을 언제까

지 할 것인가=10년이 될지, 5년이

될지 혹은 15년이 될지 모르지만,

굳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. 그냥 즐

겁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.

▶슬럼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,

프로기사로서 삶을 굳건히 이어온

원동력은 무엇인지=어떤 쇼츠 같은

데서 연예인들이 뭔가를 그냥 하

라 이런 말 많이 하는데… 뭔가를

생각하고 하면 거추장스럽기 때문

에 일단 무조건 하고, 그렇게 지루

한 것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습관

이 되면서 자기 무기가 되지 않을

까 그렇게 생각한다. 연합뉴스


